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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prom,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독일과 합작으로 에너지 효율화 투자 … 세계 시장규모 19조원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Gazprom이 150억파운드(약 19조원)로 예상되는 유럽지역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시장에 뛰어들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월16일 Gazprom이 독일 드레스드너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Gazprom 그룹 계열 Gazprom Bank와 드레스드너은행 계열 투자은행 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가 합작 설립

해 주로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작기업의 이사 매튜 쇼는 러시아가 탄소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러

시아가 자국의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Gazprom Bank는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심이 있는 석유․가스․석유화학 및 금속업계 고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Gazprom은 또 직접 자체 생산시설의 이탄화탄소 배출량 감축노력을 통해 20억파운드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옛 소련권과 동유럽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10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 계획에 따른 2008년분 선물가격으로 환산하면 시장규모가 150억파운드

에 달한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옛 소련권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적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관련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톤 감축할 때마다 탄소배출권 1개가 주어진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 정

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캐나다, 일본, EU 회원국 등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당초 할당량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추후 탄소배출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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